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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history of costumes depicted on the book Goryosa(高麗史) Ye-Ji(禮志). 
Researches about the costumes of Goryo dynasty are very rare and are mostly based on 
Goryodogyung(高麗圖經) and Goryosa Yebok-Ji(輿服志). However, records about suitable costumes 
for a special scene of a rite can also be found in Ye-Ji besides Yebok-Ji.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Ye-Ji and categorizes the results into character and situation. Characters that can be 
found are king, officials, crown prince, aristocrat, commoner and envoy. Situations that can be 
found, according to the original text, are Gilrye(吉禮), Hyoongrye(凶禮), Goonrye(軍禮) and 
Garye(嘉禮).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The king had to change clothes in order 
to suit the situation according to the precise sequence of rituals. Therefore the king had to wear 
different clothes in the same rite, optional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is also applies to the 
case of officials. ‣ The crown prince and aristocrats generally wore the same clothes as officials. 
‣ In the important ritual of Garye(嘉禮), many cases can be found where officials wore Jobok(朝
服) and hands-on worker wore Gongbok(公服). ‣ It is remarkable that on the New Year's day, 
the winter solstice and Sungsoojul(聖壽節; the emperor's birthday) the envoy of Ming Sangbok(常
服); whereas the king and the officials of Goryo wore the Myunbok(冕服) or Jobok(朝服).

Key words: Goryosa(高麗史, 고려사), Goryo Dynasty(고려시대), official uniform(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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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려복식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료는 고려

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도경
(高麗圖經)과 주변국가의 역사서 등이다. 고려사
는 크게 세가(世家), 지(志)와 연표, 열전(列傳)으로

구분되는데, 고려사의 편찬시기는 조선초기이기 때
문에 대의명분에 맞게, 존주사상(尊周思想)과 사대사

상에 부합되도록 편찬하였을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

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가장 자세하고 방대한 역사적 사실을 추출할 수

있는 대표적 사료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려사를 지금까지 복식사학계에
서는 “지(志)”, 특히 여복지(輿服志)에 한정하여 연

구해왔다. 그러나 여복지뿐만 아니라 예지(禮志)에서

도 복식에 관련된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예지

에 집중한 복식 연구는 김문숙1)의 예가 있는데 연구

범위를 왕의 관복으로 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왕 뿐

아니라 백관들을 비롯한 그 외 인물들까지 살펴보고

자 한다. 한편, 천문, 오행, 백관 등 직접적으로 연관

은 없지만 복식관련 기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목도 많다. 이러한 항목들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해

당 의식에서 복식의 경중을 가늠할 수 있어 대략의

형태를 추측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려사 복식 연구의 첫

단계로서 여복지 다음으로 복식관련기사가 가장 풍

부한 예지를 인물별, 상황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인

물은 왕, 종사관․시자․경위관 등의 백관, 왕태자․

왕비․공주․부마 등의 왕족(王族) 및 공후백(公侯

伯), 사서인․외국사신으로 나눈다. 왕태자와 공후는

신분상 왕과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착용한

복식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백관과 일치하는 부

분이 많아 백관 다음에 분석하도록 한다. 상황은 원

문 분류에 따라 길례, 흉례, 군례, 빈례, 가례로 나눈

다. 이러한 분류법은 원문의 1차 검토라는 논문의 취

지와도 맞고 재현 등의 이유로 고려복식을 참고하고

자 하는 요구에도 부합한다. 제복, 조복, 공복, 상복

등 종류별로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 착용한 복식이 가변적인 고려시대를 4가지의

복식에 끼워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 분

석 단계에서는 원문에 충실하고자 한다. 또한 그 4가

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흉례, 군례, 빈례에 사용된

복식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Ⅱ. 왕의 상황별 복식
다음은 고려사예지에 등장하는 각 인물이 상황

에 따라 착용한 복식을 특징적인 내용만 발췌하여

요약한 것이다.

1. 길례
일반적으로 길례대사에 속하는 원구, 태묘에서의

제사와 길례중사에 속하는 적전례에서 왕은 곤면

(袞冕)을 착용한다고 알려져 있다.2) 이 때, 전후 이

동시 복장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궁을 떠날 때

는 자황포(赭黃袍)를 입고 다시 환궁할 때는 강사포

(絳紗袍)를 입는다.3) 이는 이동 중 간편성 등의 이유

라 생각된다. 경령전과 여러 왕릉에서의 예에서는

화포(靴袍) 차림인데4) 화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례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2. 흉례
흉례는 국상이 대표적인데 “성복(成服)한다” 혹은

“복(服)을 입는다”라고 표현하며 백관은 현관소복

(玄冠素服)에 조대(皂帶)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

록인데5) 왕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기록을 찾기 어렵

다. 충선왕 때 “최마질(衰麻絰)”의 기록이6) 있지만

시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상과 바로 연결되는 예식은 왕의 즉위식이

다. 충렬왕은 황포(黃袍)를 입고 즉위하였으나 그 다

음 충선왕은 자포(紫袍)를 입었다.
7)
이는 충렬왕 원

년에 ‘만세(萬歲)’를 부르던 것을 ‘천세(千歲)’로 고

쳐 부르게 하고, 행차길에 황토(黃土)를 펴는 것을

금한 것과
8)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선대국왕

의 기일에는 소색난삼을 입었고9) 안평공주의 상사로

원나라 사신이 조상을 왔을 때 왕은 소의(素衣)에

단모(短帽), 황대(黃帶)를 착용하였다.
10)
흉례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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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상황2 왕

길례대사
원구제사

赭黃袍(제사 前)→袞冕(中)⇒絳紗袍(後 이동)태묘제사

길례중사 적전례

흉례
국상 玄冠素服, 皂帶

중한죄인 처결 便服

군례

출전 장수 만날때
絳紗袍

출전 장수 회군

일식 월식 素色襴衫

빈례

북조 사신 玄冠素服

명 사신 冕服

원 사신
<충렬왕>軍服

<공민왕, 우왕>便服→冕服

가례

태후, 왕비, 왕태자책봉

왕태자관례

黃袍

<공민왕>태후책봉시 遠遊冠

<공양왕>왕태비 국태비책봉 絳紗袍, 遠遊冠

명에 표전문, <공민왕>동지 冕服

왕태자초례식전 훈계

설, 동지, 백관연회, 대사령
赭黃袍

노인 선물, 원구 후 대사령 絳紗袍

연등회 梔黃衣→赭黃袍

팔관회 赭黃袍→靴袍→赭黃袍

비고 화살표는 옷을 갈아입었음을 의미함

<표 1> 상황별 왕의 복식

의식에서도 시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소

복을 입었고 다만 중한 죄인을 처결하는 의식에서

는 편복(便服)을 입었다.11) 신하들의 상사에 대해서

는 포(布)와 견(絹)을 수 백 필 보내 부의하였는데
12)

그 외 신하들의 부의품은 세가와 열전 부분에 자세

히 나와 있어 추후 연구가 필수적이다.

3. 군례
군례 중 장수를 전선으로 파견하거나 회군하는

의식에서는 강사포를,13) 일식과 월식을 멎게 하는

의식에서는 소색 난삼(襴衫)을 입었다.
14)

4. 빈례
외국손님을 맞이하는 빈례에서는 북조와 명으로

구분되는데, 북조인 경우는 현관소복(玄冠素服) 차림

으로, 명의 경우는 면복(冕服) 차림으로 맞았다.15)

시대적 상황에 따라 명나라 사신이 조서를 가지고

온 경우라 하더라도 충렬왕 때는 시복(時服)이나 군

복(軍服)차림으로, 공민왕과 우왕 때는 편복(便服)차

림으로 맞은 후 면복으로 갈아입고 조서를 받았다.16)

5. 가례
가례 중 태후, 왕비, 왕태자 책봉과 왕태자 관례

에서는 황포(黃袍)를 입었고 공민왕 21년 태후 책봉

시 황포에 원유관(遠遊冠)도 착용하였다.17) 그런데

공양왕 2년 왕태비, 국태비 책봉에서는 강사포에 원

유관을 착용하였다.18) 또한, 왕태자가 초례식을 올

리기 전에 훈계할 때와 설․동지를 축하하는 의식,

대관전에서 백관들을 위한 연회 및 의봉문에서 대

사령을 발표할 때는 자황포(赭黃袍)를 입었다.19) 강

사포는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연회에서 입었고20)

원구나 태묘, 적전례에서 돌아올 때 역시 강사포를

입는다고21)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사 후 하는 대사

령에서도 강사포를 입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시기적으로 고려 말기에 명나라에 표전문을 보내거

나 설날, 동지, 상국왕의 생일에 상국의 대궐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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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축하할 때 면복을 갖춘 기록도 있다.
22)
마지막

으로 상원연등회와 중동팔관회는 소회일과 대회일

로 나뉘는데 상원연등회의 소회일의 초반에 치황의

(梔黃衣)를 입고,
23)
중동팔관회 소회일 중간에 화포

(靴袍)로 갈아입었던 것24) 빼고는 모두 자황포(赭黃

袍)를 입었다.25)

여기서 화포(靴袍)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포는 “○○포를 입고 화를 신는다”의 구체적 설명

이 생략된 대명사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화포”

라는 표현이 사용된 곳은 길례대사 중 경령전과 여

러 왕릉에서,26) 길례중사 중 국자감 시학 작헌의에

서,27) 가례 중 맏아들 출생 축하의식에서이다.28) 물

론 국자감의 “화포(鞾袍)”라는 기록은 “화포(靴袍)”

와 다른 복식을 대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지만 한자의 뜻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범주

안에서 분석하였다. 화포에서의 “포”는 문맥상 색깔

이 있는 모든 포류일 수 있다. 다만 기록의 선후관계

를 따져본 결과 강사포에서 화포로 갈아입거나, 자황

포에서 화포로 갈아입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강사포와 자황포를 제외한 황포, 자포(紫袍), 치황의

혹은 그 외의 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29)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Ⅲ. 백관의 상황별 복식
다음으로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제관[祭官, 祀官,

執事官, 從祀官]과 제사를 돕는 시자(侍者), 주변을

호위하는 경위관(警衛官) 및 백관 등이 있다.

1. 길례
길례대사 중 원구와 태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종사관은 조복(朝服)을 입지만30) 원구 제사 전에는

공복(公服)을 입는다.31) 공민왕 때 기록에 의하면 신

주를 태묘에 새로 모실 때 백관들도 공복을 입었

다.32) 한편, “제사 중 음악과 춤을 담당하는 자 및 단

위에 올라가는 자는 미투리[屨]를 벗는다”33)고 하였

으므로 목화(木靴)와 일습을 이루는 조선시대 일반

적인 악공의 복식인 복두단령 차림은 아니었을 것으

로 추측된다. 혹시 현재 재현을 한다면 복두에 단령

을 착용하도록 하더라도 신발은 구(屨) 형태의 것을

신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경위관들은 각 방

위에 맞는 옷과 기물을 든다고
34)
하였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묘사하지 않았다. 공자(孔子)의 묘인 문선왕

묘에서 종사관은 제복(祭服)을 입었는데, 문종대 폐

기한 낡은 제복의 모습은 현의적석(玄衣赤舃)이었

다.35) 공자의 토우를 옮길 때 백관들이 관대(冠帶)

차림으로 호위하였다고36) 하였는데 신주를 태묘에

모셨던 경우에 비추어 공복일 가능성이 높다.

2. 흉례
흉례에는 현관소복에 조정(皂鞓)을 띄는 것을 기

본으로 하는데
37)
정종 때부터 선대 왕이나 왕후의

기일에 3품 이상 관리들은 흑대가홍(黑帶假紅)을, 이

하는 서대(犀帶)를 착용하였다.38) 흑대가홍의 정확한

의미는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으나 조정대 등 기

존에 사용하였던 흑색 대에 홍색을 임시로 덧붙이거

나 장식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는 성

종과 의종대의 관복을 비교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음 연구 예정

인 고려시대 관복의 시대구분 에서 좀 더 깊이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태묘에 합사하는 의식에서 경위관

인 지유, 견룡, 도지가 금의(錦衣)를 입은 것은39) 특

이한 점이다. 백관이 부모님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다

시 출근할 때 참복(黲服)․연각(耎角) 차림이었던

것이 품계와 상황에 따라 길복(吉服)․정각(正角)

차림으로 바뀌었는데 특히 조정에 들 때와 외국의

사신을 영접할 때는 길복․정각 차림을
40)
하였다.

즉, 성종대 6품 이하가 부모상을 당하면 100일 후 출

근을 권유하는데 이 때 참복과 연각을 착용하도록

하였고
41)
현종대에는 28개월째 초하루부터 길복․정

각 차림으로42) 출근하도록 하였다. 한편 문종대는 직

책과 상황에 따라 100일 후에 길복․정각 차림을 하

기도 하였고
43)
더불어 ‘흉복(凶服)을 입은 사람은 공

문(公門)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의례에 따라 조정에

들 때는 반드시 길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귀가 후 참

복으로 갈아입도록 하였다.
44)
여기서 참복은 길복과,

연각은 정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참(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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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자 뜻은 검푸르죽죽한 색으로, 공복으로 추정되

는 길복의 유채색과는 구분된다. 더불어 길복과 정각

의 모습이 구체화되면 참복과 연각의 모습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공민왕대까지

도 부모상은 3년이 아닌 100일이 일반적이었다고 기

록하고 있으며 공양왕대부터는 대명률 복제식에 의

거하였다.
45)

중한 죄인을 처결하는 의식에서 시자

(侍者)는 화(靴)를 벗고 사혜(絲鞋)를 신는다고46)

하였으므로 화의 일습과 사혜의 일습이 밝혀지면 신

발의 차이점을 통해 구체적인 일습의 유추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길례대사에서 제관들이 공복을 입

고 있다가 조복으로 갈아입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3. 군례
군례에서 원수와 부원수가 전선에 나갈 때는 정

포(征袍)와 융의(戎衣)를 입는데
47)
공민왕 때에는

담비털옷[貂裘]에 금대(金帶)를 착용하였다.48) 회군

하는 의식에서는 공복으로 갈아입고49) 일식과 월식

때는 현관소복 차림이다.
50)

12월 액막이굿에서 집사

자는 적책(赤幘)에 구의(褠衣)를 입고 악사 중 방상

씨는 곰가죽 현의(玄衣)와 주상(朱裳)을, 창수는 가

죽옷을 입는다는 기록이 있는데
51)
구의가 구체적으

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한자상으

로는 소창옷을 의미한다.

4. 빈례
빈례의 경우는 명나라의 것만 자세히 묘사되어 있

는데 조서를 가진 사신을 영접할 때 백관들은 조복

을 입고,
52)

조서가 없거나 위문사일 경우에는 상복

(常服) 차림을 한다.53) 그 외 나라와 상황에 따라 다

양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신종 때 금나라에서 보낸

책봉사를 맞을 때는 관복(冠服)이라고 기록되어 있

다.54) 한편, 충선왕대 원나라에서 보내온 향을 받을

때는 문무산직원이 예복을 착용하는 문제가 논의된

다.
55)

5. 가례
백관은 가례 중 중요한 의식에서 조복을 입는 경

우가 많다. 예를 들어, 왕비와 왕태자 책봉 및 명나

라에 표전문을 보내는 의식,56) 설․동지와57) 1달에

3번 있는 조회,
58)

왕이 원구 등에서 친히 제사를

지낸 후 열리는 축하 의식59) 등에서 입는다. 태후

책봉 의식에서 도감원과 도감판관 이하는 편복을 입

었다.
60)
공양왕 2년 집사관은 공복을 입는다는 기록

이61) 있지만 왕비와 왕태자 책봉의를 비추어 볼 때

조복을 입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공민

왕 때 설․동지에 축하받는 의식에서 예복 대신 융

복(戎服)을 입게 한 기록으로62) 미루어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착용하였음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한

편, 실제로 의식을 돕는 사람이나 궁궐 밖에서 역할

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공복을 입는다. 상원연등회

대회일에 좌우승제, 근시관, 합문원 등이 그 예이

다.
63)
소회일에는 편복을 입는다.

64)
중동 팔관회에서

의 복식은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태조대의

기록에서 백관은 포를 입고 홀을 든다고 하였다.65)

그 외 설․동지에 중랑장 이하 대정 이상의 경위관

은 조삼(皂衫)에 관대(冠帶)를 차고,66) 양계 병마사

의 예식에서 병마부사와 장군은 자의(紫衣)에 칼을

찬다.
67)

동당감시 합격자 발표에서 승선, 입직, 중방

은 편복을 입고, 내시, 다방, 참상․참외관, 시신(侍

臣)은 조삼(皂衫)을 입는다.68) 참상, 참외, 아전, 장고

가 상사인 재추를 만나거나, 아전, 장고가 참상, 참

외를 만나는 의식에서는 신우때 처음으로 각사의 서

리가 백색 방립(方笠)을 쓰도록 하였다.69)

한편,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며 베푸는 연회에서

품계에 따라 다양한 예물을 하사하는데70) 복두사(幞

頭紗), 생문라(生文羅), 후라(厚羅), 의릉(衣綾), 향

대견(鄕大絹), 정련한 햇솜[鍊緜], 요대은(腰帶銀),

금(金), 홍정피(紅鞓皮), 광평포(廣平布), 소평포(小

平布), 포(布) 등을 나누어 주었다. 특히 복두사, 생

문라, 후라, 요대은, 금, 홍정피는 재추와 3품관 노인

에게만 하사하여 3품 이상을 위한 관복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재료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재료

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고려사 예지(禮志)의 복식사적 검토

- 57 -

복두사 생문라 후라 의릉 향대견 정련솜 요대은 금 홍정피
황색

보자기

재추 2매 1필 1필 2필 2필 2근 1근 1目5刀 1腰 5매

3품관 2매 1필 1필 1필 2필 2근 12량 1目 1腰 5매

재추의 어머니, 아내

및 3품관의 절부
- - - 2필 4필 2근 - - - 3매

3품관의 어머니, 아내 - - - 2필 3필 1근 - - - 3매

<표 2> 품계별 하사품

재추와 3품관 모두 홍정피가 1요(腰)인 것으로 보

아 하사한 물품은 1명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생각

된다. 이름상 복두사는 관모의 소재라고 추정되는데

단위가 필이 아닌 매이므로 부드러운 옷감이라기보

다는 여러 겹을 겹치는 등의 방법으로 물성이 변형

된 판(板)과 비슷한 형태일 것이다.
71)
옷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생문라와 후라도 각각 1필씩

사여되었는데 무늬가 있는 생문라가 겉감이나 겉옷

감으로, 후라가 안감이나 받침옷감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72)
관모와 옷의 소요량은 재추와 3품관이 같

지만 홍정피를 틀로 하는 허리띠의 장식에서는 차이

가 있다. 보통 1근은 16량이므로 요대은의 경우 재추

는 16량, 3품관은 12량으로 4량만큼 적고 금은 1목 5

도와 1목으로 5도만큼 차이가 난다.73) 따라서 옷감의

폭이 확인된다면, 고려시대 희종대 재추와 3품 이상

의 관복을 재현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Ⅳ. 왕족 및 공후백의 상황별 복식
왕족(王族)에는 왕태자․왕비․공주․부마(駙馬)

등이 포함되는데 관련 기록은 많지 않다.

1. 흉례
안평공주의 상사 때 원나라 사신이 조상을 왔는데

태자[世子]는 왕과 마찬가지로 소의(素衣)에 단모

(短帽),
74)
황대(黃帶)를 착용하였고 백관들은 현관소

복 차림이었다.
75)

2. 빈례
왕태자는 명나라에서 조서없이 사신이 왔을 때

백관들과 같이 상복(常服)을 입었다.76)

3. 가례
왕태자가 책봉례 후 왕을 알현할 때는 강사포를

입고,77) 설․동지에 축하를 받을 때는 화포(靴袍)

차림으로
78)
기록되어 있다. 왕태자의 관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79)
강사의에 모자를 쓰고 등장하여,

첫 번 째 치황의(梔黃衣)에 조라(皂羅) 통정책(通頂

幘)으로 갈아입고, 두 번 째 자라(紫羅) 착수포(窄袖

袍)에 모자
80)
로 갈아입고, 세 번 째 공복에 복두를

쓰고 홀을 든다. 왕이 원구 등에서 친히 제사를 지

내고 축하를 받을 때 역시 백관들과 같이 조복을 입

었다. 이는 공후백(公侯伯)도 마찬가지이다.
81)

공양왕 3년 세자비 배알 시 왕은 편복(便服)을

입는데 반해 왕비는 성복(成服)을 하였다.
82)

공주 혼

례에서 부마는 공복(公服) 차림으로 공주를 맞으러

가고 시부모를 뵈는 날 공주는 성복을 하며 왕의 조

서를 받는 날 부마는 일습에 홀(笏)이 포함되는 복

식을 착용한다.
83)

Ⅴ. 사서인과 사신의 상황별 복식
사서인(士庶人)의 경우는 대부분 흉례의 기록이고

사신(使臣)은 명나라 사신이다.

1. 길례
길례중사 중 적전례에서 밭갈이를 돕는 자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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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상황2 백관, 제관, 경위관, 왕태자, 사신

길례대사
원구제사

[제] 公服(제사 前)→朝服(中)
태묘제사

길례중사 문선왕묘 [제] 祭服 [백] 公服

흉례

국상 [백] 玄冠素服, 皂鞓帶 (품계따라 黑帶假紅, 犀帶)

태묘합사 [경] 錦衣

부모상 후 재출근 [백] 黲服, 耎角→吉服, 正角

중한죄인 처결 [제] 靴→絲鞋

군례

장수의 출전 [백-원수, 부원수] 征袍, 戎衣 <공민왕대>貂裘, 金帶

출전 장수 회군 [백-원수, 부원수] 公服

일식 월식 신하전체-玄冠素服

빈례

명(조서 有) 사신 [백] 朝服

명(조서 無) 사신, 위문사
[백] 常服 [태] 常服

(나라별, 상황별로 冠服, 時服, 禮服 등 다양)

가례

왕비, 왕태자 책봉
[백] 朝服

[태] 絳紗袍(책봉례 후 알현시)

태후책봉 [제-도감원, 도감판관 이하] 便服, <공양왕대>公服

명에 표전문, 조회 [백] 朝服

설, 동지
[백] 朝服

[사] 常服(설, 동지, 성수절) [경] 皂衫, 冠帶

왕 원구 후 축하의 [백] 朝服 [태, 공후백작] 朝服

연등회 소회일 [제-좌우승제][경-근시관, 합문관] 便服

연등회 대회일 [제][경] 公服

양계병마사 의식 [백-병마부사, 장관] 紫衣, 劍

비고
화살표는 옷을 갈아입었음을 의미함

[백]=백관 [제]=제관 [경]=경위관 [태]=왕태자 [사]=사신 [백-□]=백관 관직명

<표 3> 상황별 왕 이외 인물의 복식

의(絳衣)에 개책(介幘)을 쓰고 서인은 청의(靑衣)를

입는다.84)

2. 흉례
사서인은 국상인 경우에 왕이나 백관과 마찬가지

로 현관소복 차림이 일반적이나,85) 충렬왕 때는 일시

적으로 안평공주 국상에서 소의백모(素衣白帽) 차림

을
86)
한 적도 있었다. 성종 4년 제정된 상복(喪服)을

세분화한 5복제도는87) 실제 복식의 형태를 구체적으

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재와 상황에 따라 명

칭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옷

을 입어야 하는지 매우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3. 군례
12월 액막이굿에서 동자[侲子]는 적색 포로 만든

고습[赤布袴褶]을 입는다.
88)

4. 빈례
명나라 사신의 경우 조서를 가진 사신을 영접하

는 의식과 위문사로 온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에서

상복(常服) 차림을 한다.89)

5. 가례
명나라 사신의 경우 설․동지와 상국왕의 생일인

성수절의 의식에서 상복(常服) 차림을 한다.90) 이는

성수절에 고려의 왕은 면복을, 백관은 조복을 입는

것과 다른 특이한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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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이상으로 고려사 예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복식

관련 기사를 인물별, 상황별로 분류, 정리하고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분석, 제안하였다. 간

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왕은 의례에서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같은 의례임

에도 불구하고 다른 옷을 입기도 하였다. 이는

백관도 마찬가지이다.

‣ 왕태자와 공후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

부분의 경우 백관과 같은 입장에서 복식을 착

용하였다.

‣ 백관은 가례(嘉禮) 중 중요한 의식에서는 조복

(朝服)을 입었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

부분 공복(公服)을 입었다.

‣ 설날과 동지, 상국(上國) 왕의 생일인 성수절

(聖壽節)에 고려의 왕과 백관이 면복(冕服)이

나 조복(朝服)을 입는 것과는 달리 명나라 사

신이 상복(常服)을 입는 것은 특이한 점이다.

고려사 예지를 복식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예지가 의례적 관점에서

만 주로 분석이 되었지만 복식사적 관점에서 보더라

도 복식사 연구에 훌륭한 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을 주지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본 논문이 검토의 수

준이기 때문에 예지의 내용이 아직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뿐일 수 있지만 앞으로 고려시대 복식이라는 전

체 그림을 그릴 때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

인 이해를 위해 시각적 자료가 제시되면 좋겠지만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시

대가 확실치 않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본 논

문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후기까지 같은

이름으로 남아 있는 유물이라고 하더라도 고려시대

의 그것과 동일한 형태라고 확신할 수 없고, 근거 없

는 제시가 잘못된 선입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배제하였다. 한편 고려시대 복식을

전후시대와 비교, 대조하는 작업은 고려시대 복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조

선시대의 선농제, 계동(季冬)의 대나(大儺)의식, 왕

세자 관례에 사용된 복식을 각각의 각주에서 간단히

정리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서 완벽히 고려시대 관복

을 도출할 수는 없었지만 원전 분석을 통해 부족한

연구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생

각한다. 한편, 복식 연구의 소재가 되는 기사가 단지

복식의 명칭이 나오는 문장만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나 행간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 역시

세가나 다른 지(志) 부분에서 부족한 조각을 맞추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예지와 여

복지를 제외한 고려사의 나머지 부분의 분석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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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의 책, p. 249. “救日月食儀其日應陪侍群臣竝玄冠素
服伺候王素服出坐絞床”, p. 250. “文宗元年二月乙亥朔

日食...告諭中外伐鼓於社上素襴避殿百官素服”

15) 위의 책, p. 256. “迎北朝起復告勅使儀...王相揖出殿門

外揖送服色竝用玄冠素服”, p. 257. “明詔使儀...王率國

中衆官及耆老...次耆老行次衆官具朝服行次王具冕服行”

16) 위의 책, p. 263. “忠烈王元年五月甲戌王聞詔使來率宰
樞侍臣時服迎于西門外”

“十二月丁酉副達魯花赤入京王以軍服率侍臣”, p. 264.

“恭愍王十三年十月辛丑...王以便服出行省聽旨乃具冕服

拜命

“辛禑三年二月甲寅北元封冊使至...王不郊迎以便服...乃

具冕服拜命...禑從之”

고려사가 조선시대 집필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빈례가 북조와 명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목차선

정의 기준조차 명나라 건국 이후인 1368년 이후라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북조가 1368년에 망한 원나라

를 지칭하는 것인지 요(916~1125), 송(960~1279), 금

(1115~1234)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17) 위의 책, p. 270. “冊太后儀..恭愍王二十一年正月乙丑王
服黃袍遠遊冠詣太后殿奉玉冊金寶”, p. 272. “冊王妃儀...

臨軒發冊...版奏外辦王服黃袍至殿鳴鞭禁衛奏山呼再拜”,

p. 286. “冊王太子儀...版奏外辦王服黃袍至殿鳴鞭禁衛奏

山呼再拜”, p. 302. “王太子加元服儀...臨軒命賓贊...版奏

外辦王服黃袍以出”

18) 위의 책, p. 270. “恭讓王二年四月..丙午王以絳紗袍遠

遊冠親傳國太妃冊寶禮與冊王太妃同”

왕태비는 상왕(上王)의 부인이고 국태비는 황제의 부

인 중에서 황후 다음의 부인으로 생각된다.

19) 위의 책, p. 311.“王太子納妃儀...醮戒...王服赭黃袍出卽

座”, p. 334. “元正冬至節日朝賀儀...王服赭黃袍以出”,

p. 352. “大觀殿宴群臣儀...大宴...王服赭黃袍至殿鳴鞭爐

煙升”, p. 367. “儀鳳門宣赦書儀...王服赭黃袍出御大觀

殿鳴鞭”

20) 위의 책, p. 357. “老人賜設儀...王服絳紗袍出坐殿鳴鞭”

21) 각주 3 참조

22) 위의 책, p. 330. “進大明表箋儀...王具冕服及衆官各具

朝服”, p. 331. “進大明表箋儀...恭愍王...十一年十一月辛

未王以冕服拜謝恩表還內”, p. 332. “元正冬至上國聖壽

節望闕賀儀...俱入就位引禮啓請王於後殿具冕服”

23) 위의 책, p. 387. “上元燃燈會儀小會日...王服梔黃衣出

御便次”

24) 위의 책, p. 399. “仲冬八關會儀小會...鑾駕出宮...王入樓
上幄次改服靴袍”

25) 위의 책, p. 388. “上元燃燈會儀小會日...謁祖眞儀...王服
赭黃袍出坐殿鳴鞭”, p. 391. “上元燃燈會儀...大會日...

王服赭黃袍出坐殿鳴鞭”, p. 399. “仲冬八關會儀小會...

鑾駕出宮...王服赭黃袍出御宣仁殿”, p. 400. “仲冬八關

會儀小會...坐殿受賀群臣獻壽...王服赭黃袍將出”

김문숙은 앞의 글에서 왕의 조복이 홍색 계열의 강사

포와 황색 계열의 자황포의 2가지이며 자황포가 좀

더 중요한 복식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강사포를 입은 상황과 자황포를 입은 상황을 살펴보

면 가례 중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에서 자

황포를 입은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개연성 있는 가설

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고려시대에 왕이 국관사민(國

官士民)을 접견할 때 착용한 복식을 ‘조복’으로 분류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26) 각주 4 참조

27) 위의 책, p. 171. “文宣王廟...視學酌獻儀...酌獻...王服鞾
袍出大次”

28) 위의 책, p. 282. “元子誕生賀儀...告景靈殿...王服靴袍詣

景靈殿”

29) 김문숙은 앞의 글에서 송나라 기록을 예로 들어 화포

가 자황포나 강사포가 아닐까 추측하였는데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자황포나 강사포는 아닐 것으

로 생각된다.

30) 위의 책, p. 28. “吉禮大祀圜丘..親祀儀...鑾駕出宮...若執
禮御史郊社令執事官俱朝服”, p. 66. “吉禮大祀太廟..禘

祫親享儀...鑾駕出宮...其先到諸執事官執禮及御史以下諸

執事官俱朝服”

31) 위의 책, p. 39. “禮大祀圜丘...有司攝事儀...前祀一日太
尉帥群官具公服”

32) 위의 책, p. 138. “吉禮大祀諸陵..恭愍王...十二年五月...
丁亥還安九室神主于太廟...百官公服侍衛時經亂離具冠

帶者”

33) 위의 책, p. 31. “吉禮大祀圜丘...親祀儀...奠玉帛...太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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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帥工人二舞入就位文舞入陳於懸北武舞立於懸南道西

其升壇者皆脫屨於下”

34) 위의 책, p. 22. “吉禮大祀圜丘...親祀儀...諸衛令其屬未
後一刻各以其方器服”, p. 49. “吉禮大祀社稷...社稷祭...

齊戒...諸衛令其屬未後一刻各以其方器服”, p. 156. “吉

禮中祀籍田...有司攝事儀...諸衛令其屬未後一刻各以其方

器服”, p. 174. “吉禮中祀文宣王廟..仲春仲秋上丁釋奠

儀...諸衛令其屬未後一刻各以其方器服”

35) 위의 책, p. 131. “文宗十年正月己巳禮官上言太廟祭器
年久破缺不堪陳用曲禮曰‘祭服弊則焚之祭器弊則埋之其

籩篚玄衣赤舃命御史臺焚埋之’從之”

36) 위의 책, p. 182.“吉禮中祀文宣王廟...恭愍王...十六年七
月庚子移文宣王塑像于崇文館文武百官冠帶侍衛”

37) 각주 5 참조

38) 위의 책, p. 227. “靖宗三年七月壬戌以王妣元成太后諱
辰百官就乾德殿上表陳慰諱辰陳慰始此自後考妣諱辰宰

臣進表三品以上黑帶假紅以下犀帶陳慰如儀”

39) 위의 책, p. 223. “凶禮..祔太廟儀...尙舍設褥位於殿庭指
諭牽龍各著錦衣陪腰輿置褥位上”

40) 위의 책, p. 239. “五服制度..睿宗五年三月制起復外官異
朝使臣迎接者權著吉服正角”

41) 위의 책, p. 236. “五服制度...成宗...十一年六月制六品以
下不入常參官父母喪百日後所司勸令出仕除起復銜以黲

服耎角遙謝行公”

42) 위의 책, p. 237. “五服制度...顯宗九年五月制...二十八月
一日以吉服正角出官行公”

43) 위의 책, p. 238. “五服制度..文宗...八年正月制防禦官父

母喪百日已滿以吉服正角遙謝赴任二十二年十月制嫁母

之喪前式無服然人子不服其喪似忘劬勞膝下之恩自今行

百日服後以吉服正角出仕”

44) 위의 책, pp. 238-239. “五服制度..文宗...三十七年十二
月制宮城內各衙門官吏黲服出入不合儀制凶服者不入公

門之義宮城外官準資換任其不得已任宮城官者依書儀入

朝但吉服之文入宮城吉服歸家依制行服”

45) 위의 책, p. 240. “恭讓王三年五月庚子更定服制一遵大
明律服制式”

46) 위의 책, p. 242. “重刑奏對儀...閤門去靴笏著絲鞋侍臣皆同”

47) 각주 13 참조.

48) 위의 책, p. 248. “軍禮..遣將出征儀...恭愍王五年...九月
癸未以曲城伯廉悌臣爲都元帥刑部尙書柳淵等副之以備

西北賜貂裘金帶授鉞遣之”

49) 위의 책, p. 247. “軍禮...師還儀...元帥副元帥及諸軍使副
判官錄事從事官各服公服”

50) 각주 14 참조.

51) 위의 책, p. 250.“軍禮...季冬大儺儀...執事者十二人著赤

幘褠衣執鞭工人二十二人其一方相氏著假面黃金四目蒙

熊皮玄衣朱裳右執戈左執楯其一爲唱帥著假面皮衣執棒”

한편, 國朝五禮儀 군례 계동(季冬)의 대나(大儺)

의식에서는 “관상감(觀象監)의 관인 4명이 공복(公

服)을 입는다(觀象監官四人着公服)”고 하였다.

52) 위의 책, p. 257. “迎大明詔使儀...次耆老行次衆官具朝

服行次王具冕服行”

53) 위의 책, p. 260. “迎大明無詔勅使儀...世子以下百官皆
從竝常服”, p. 259. “迎大明賜勞使儀...次衆官常服乘馬行”

54) 위의 책, p. 262. “神宗二年四月乙酉金遣封冊使大理卿完

顔愈...辛丑...有司以侍立員少聚文武散職員具冠服立毬庭”

55) 위의 책, p. 263. “忠宣王三年十月乙丑順正君璹奉御香
還自元故事迎香不用禮服璹遣人强之百官用禮服”

56) 위의 책, p. 272.“冊王妃儀..臨軒發冊...宰臣樞密以下文
武百官冊使副及應行禮官各服朝服”, p. 285. “冊王太子

儀...臨軒發冊...宰臣樞密以下文武百官冊使副及應行禮官

各服朝服”, p. 330. “進大明表箋儀...王具冕服及衆官各

具朝服”, p. 331. “進大明表箋儀...恭愍王...十一年十一

月辛未...百官亦以朝服侍表出門外拜送”

57) 위의 책, p. 334. “元正冬至節日朝賀儀..宰臣樞密俱集朝
堂文武群官集泰定門外朝服以俟”

58) 위의 책, p. 346. “一月三朝儀...宰臣樞密俱集朝堂文武
群官集泰定門外朝服以俟”

59) 위의 책, p. 349. “親祀圓丘後齋宮受賀儀..太子公侯伯宰
臣樞密及文武從祀群官竝朝服”

60) 위의 책, p. 265. “嘉禮冊太后儀...次都監員服便服入殿

庭”, p. 267. “嘉禮冊太后儀...大觀殿上冊...次都監判官以

下服便服肅拜還出”

61) 위의 책, p. 270. “恭讓王二年四月乙巳冊恭愍王定妃...
執事皆公服各司一員侍冊寶”

62) 위의 책, p. 343. “恭愍王六年正月丙子朔百官備禮服欲

陳賀命停賀宴宗室公侯宰樞及耆老侍臣皆以戎服入侍”

63) 위의 책, p. 391. “禮雜儀上元燃燈會儀...大會日坐殿...左
右承制近侍官閤門員六尙局諸後殿官改服公服”

64) 위의 책, p. 387. “禮雜儀上元燃燈會儀小會日坐殿前
期...承制員近侍官俱服便服”

65) 위의 책, p. 415. “仲冬八關會儀..太祖元年十一月有司言
‘前主每歲仲冬大設八關會以祈福乞遵其制’王從之...皆新

羅故事百官袍笏行禮觀者傾都王御威鳳樓觀之歲以爲常”

66) 위의 책, p. 336. “元正冬至節日朝賀儀..其元正諸領中郞
將以下隊正以上皁衫冠帶各以衛次序立毬庭奏山呼肅拜

而退”

67) 위의 책, p. 382. “兩界兵馬使廳行禮儀...兵馬副使將軍
二人紫衣佩刀從沙地上階”

68) 위의 책, p. 363. “東堂監試放牓儀..其日殿上陳設如儀王
御隱幕承宣入直重房便服入庭肅拜...內侍茶房參上參外

皁衫一時肅拜分立”

69) 위의 책, p. 376. “參上參外人吏掌固謁宰樞及人吏掌固
謁參上參外儀..辛禑元年十二月丁亥始令各司胥吏著白方

笠道遇六曹佐郞以上官馬前三拜”

70) 위의 책, pp. 360-361. “老人賜設儀...熙宗四年十月乙
亥...主廳設王幄命宰樞...宴幣幞頭紗二枚生紋羅一匹厚

羅一匹衣綾二匹鄕大絹二匹鍊綿二斤腰帶銀一斤金一

目五刀紅鞓皮一腰...包裹黃絹複子五三品員 ...宴幣幞頭

紗二枚生紋羅一匹厚羅一匹衣綾一匹鄕大絹二匹鍊綿

一斤腰帶銀十二兩金一目紅鞓皮一腰...包裹黃絹複子

五...宰樞母妻及(三品員)節婦衣綾二匹鄕大絹四匹鍊

綿二斤...包裹黃絹複子各三賜三品員母妻衣綾二匹鄕大

絹三匹鍊綿一斤...包裹黃絹複子三”

71) 복두사(幞頭紗)는 명칭에서 복두를 만드는데 사용되

는 사직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왕태자의 관례에서 복

두와 공복을 일습으로 사용한 예에 비추어 복두에 생

문라와 후라를 겉옷과 받침옷으로 하고 홍정피에 은

과 금으로 장식한 요대를 일습으로 하는 차림새가 당

시의 공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宣和奉使 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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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圖經 관복 왕복(王服)에서 “고려왕 상복은... 왕

이 관원과 사민을 만날 때에는 복두와 속대를 더한

다.(高麗王常服...其會國官士民則加幞頭束帶)”라고 적

고 있고 아래에 다시 공복(公服)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상복(常服)에 복두와 속대를 가한 차림새가

조복일 가능성도 있어 복두를 착용하였다고 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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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왕의 고모(高帽)와 상반되는 형태일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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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일반적인 차림에서는 곤룡포에 익선관을, 원

유관에는 강라포(絳羅袍)를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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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위의 책, p. 257. “賓禮迎大明詔使儀...次詔書龍亭使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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